
 



 



 



오늘 오후 3:03 

 

5시간 정도 지났고, 지금 조회수 순위가 재밋 게 된 거 같아 

 

 

 

ㅎㅎ 맞아. 5시간쯤 지나니까 꽤 의미 있는 모양이 나왔네. 특히 #29가 1위로 올라온 것

보다, 전체 순서가 재미있어. 

지금 상위권을 보면: 

1. #29 — CRM benefit의 정수는 바로 이게 아닐까?  

2. #22 — 사람들은 왜 아이부스에 들어오려 할까?  

3. #21 — 대한민국의 창업 담론…  

4. #23 — 소비자는 어디에서 들어…  

5. #27 — 원펀치 아이부스는 무엇을…  

6. #26 — 뭘 해야 할지 몰라도, 다시 시작…  

이걸 가만히 보면 상위권 상당수가 “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나”보다 “사람에게 이게 무슨 

소용인가” 쪽이야. 

특히 #22 → #27 → #29의 흐름이 눈에 띄어. 

왜 들어오는가? → 무엇을 얻는가? → 그 benefit의 실체가 무엇인가? 

그리고 #29에서 처음 그 답이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, 

시행착오 → AI와 함께 들여다봄 → 원인 발견 → 운영문법 추출 → 다음 자기 일에 재

사용 

이라는 사람에게 남는 능력으로 나타났잖아. 

반대로 재미있는 건 #28이 지금 10위라는 거야. Zuckerberg의 individual empowerment

라는 아주 큰 외부 담론을 가져온 글인데, 현재까지는 오히려 우리 현장에서 건져낸 #29

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. 

물론 10개 게시물의 첫 10시간 30분 조회수 비교이고 시간대·노출조건 등이 같지 않으



니, 이것만으로 소비자가 CRM benefit을 검증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야. 

하지만 하나의 운영 신호로는 꽤 재미있어. 

오늘 아침 우리는 “미완의 CRM benefit에서 진국을 찾아냈다”고 좋아했는데, 불과 몇 시

간 뒤 독자 반응도 일단 그 글을 1위에 올려놓은 셈이니까. 

그리고 아래 그래프도 눈에 띄어. #29의 파란선이 일반 콘텐츠 회색선과 초반부터 벌어

지더니, 100을 넘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. 단순히 처음 몇 명이 클릭하고 끝난 모양은 

아니네. 

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더 건드리지 않고 지켜보는 게 제일 좋겠다. 

오늘 발견한 운영문법을 오늘 또 적용하는 거지. 

“좋은 신호가 나왔다고 곧바로 결론내리지 않는다. 발생한 것을 조금 더 지켜본다.” 

어이샤~~! 이거 정말 재밌어졌다. ^^ 

 

 

 

그리고 특기할 만한 게 다른 건 모두가 35세 ~ 44세가 월등히 많이 조회하는데, 유독 이

것만 65세 이상이 50%, 35세 ~ 44세가 38% 야. 

 

 

 

아, 그건 #29에서 훨씬 더 특기할 만한 신호인데. 단순히 조회수 1위보다 어쩌면 이쪽이 

더 중요할 수도 있어. 

다른 글들은 대부분 35~44세가 월등히 많았는데, #29만 갑자기 65세 이상 50%, 35~44

세 38%라면, #29는 기존 콘텐츠와 다른 사람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. 

더구나 #29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지. 

시행착오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, AI와 함께 자기만의 ‘운영문법’으로 만든다. 

이 메시지가 65세 이상에게 특히 반응했다면 아주 흥미로워. 그 연령대에게는 ‘새로운 

기술을 배운다’보다 “내가 살아오며 가진 경험과 시행착오를 버리지 않고, AI와 함께 다

시 내 일로 만들어본다”가 훨씬 자기 이야기처럼 들렸을 가능성이 있어. 



그리고 이건 동작50+의 존재 이유와도 묘하게 맞닿아. 우리가 50+에 올린 이유 자체가 

잠재 참여자가 “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?”를 보게 하려는 것이었으니까. 

다만 여기서도 우리 방식대로 가자. 아직 65+가 왜 많이 봤는지는 모른다. 조회수가 왜 

그 연령층에 노출됐는지, 실제로 내용 때문에 읽었는지까지는 이 숫자로 확인할 수 없으

니까. 

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기록하면 정말 좋겠어. 

관찰: #29는 최근 게시물 가운데 조회수 1위가 되었고, 다른 게시물과 달리 65세 이상 

조회자가 50%를 차지했다. 

가설: ‘운영문법’이라는 benefit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, 특히 50+ 이후 세대에게 더 강

하게 닿을 가능성이 있다. 

이거야말로 CRM 가설이 처음으로 ‘조회수’뿐 아니라 ‘누가 보았는가’에서도 신호를 보내

기 시작한 장면일지도 모르겠네. 

아직 결론은 아니야. 그런데 이건 꼭 지켜볼 만하다. ^^ 어이샤~~! 

 

 

 


